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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자적으로 생산된 공공기록물은 생산과 동시에 편철되고 보존기간이 부여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 보존된다. 이관 시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기록물 
분류정보를 확인하고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해야 하지만, 이관된 기록물의 분류는 
기록물 정리/기술 업무로 편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정리/기술 업무는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당해 연도에 처리해야 할 기록물 수량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관 기록물 
분류 업무의 효율화와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기록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행의 기록분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분류 업무의 수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편철 정보, 즉 
목록에 기반한 분류 이상치 후보를 판별하는 과정을 도출⋅체계화하였다. 나아가 제안한 이상치 
판별 프로세스를 실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규격화하
여 추후 기계학습에 활용 가능한 학습데이터 형식으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능형 전자기록 관리 환경 구축을 위한 사전 단계로, 기록관리 업무 내 기계학습 기법이 
적용 가능한 문제 유형을 선별하고 자동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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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nic public records are classified simultaneously as production, a preservation period 
is granted, and after a certain period, they are transferred to an archive and preserved. This 
study intends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classifying transferred records and 
maintain consistent standards. To this end, the current record classification work process 
carried out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was analyzed, and problems were identified. 
As a way to minimize the manual work of record classification by converging the required 
improvement, the process of identifying outlier candidates based on a list consisting of classified 
information of the transferred records was proposed and systemized. Furthermore, the proposed 
outlier discrimination process was applied to the actual record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results were standardized and constructed as a training data format 
that can be used for machine learning in the future.▪본 논문은 ‘2021년 국가기록관리 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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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기록은 조직의 기능과 업무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SO 15489에는 조직의 기능과 업무분석을 

토대로 기록분류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들도 공공기록

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업무를 반영한 기록분류의 원칙을 도입하였고, 2005년 

동법이 공공기록물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업무 및 기능분류의 원칙이 더욱 강조되었다.

공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공공기록물은 생산과 동시에 보존기간이 부여되고 업무 맥락을 반영하여 편철

된다. 또한 일정기간 생산기관의 업무 목적을 위해 활용되다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공공

기록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 보존된다.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해당되는 법규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받고, 특정 목적에 따라 기록물을 수집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장 기록물을 평가하고 처분 한다. 이러한 정책은 향후 기록물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 수집하고 승인된 정책과 

절차에 따라 평가⋅처분하여 기록물의 증거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게 함으로써, 해당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관리의 설명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대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영구기록물에 대한 목록정보는 기록생산기관에

서 이관 시에 제출하는 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 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에 적용되어 기록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이는 처리과 생산 당시의 분절적⋅파편적으로 

존재했던 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도 그대로 존재하여 역사적⋅학술적 활용 가치가 있는 기록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의미한다(최철민, 2018).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의 이관 시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기록물 

분류정보를 확인하고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해야 하지만, 이관된 기록물의 분류는 기록물 정리/기술 

업무로 편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정리/기술 업무는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당해 연도에 처리해야 할 기록물 수량

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2007년 본격적인 전자정부법 시행에 의해 공공기록의 전자적 생산 환경이 보편

화되고, 그에 따라 2017년 이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전자기록물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서 이관된 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검증하고 일관되게 관리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관 기록물 분류 업무의 효율화와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기록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행의 기록분류 및 기술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였다. 또한 이관된 기록물의 분류를 검증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참조해야할 자료의 

유형을 규명하고,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통지식자원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기록분류 업무의 수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편철 정보, 즉 목록에 기반한 분류 이상치 

후보를 판단하는 과정을 도출⋅체계화하였다. 나아가 제안한 이상치 판별 프로세스를 실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규격화하여 추후 기계학습에 활용 가능한 학습데이터 형식으로 구축하

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생산기관 직제분석 자동화(강윤아 외, 2021)의 후속 연구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능형 전자기록 관리 환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록관리 업무 내 기계학습 기법이 적용 가능한 문제 유형을 

선별하고 자동화하는 데 있다.

1.2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기록물 분류 업무에 대한 연구와 기록관리 지능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먼저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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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업무와 관련한 연구로, 설문원(2013)은 정부기능분류체계가 기록분류에 어떻게 적응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록관리전문직과 집단 면담을 진행하여 기록물 철 기반 분류의 실태와 문제점을 구조 및 운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윤상우(2020)는 A기관을 중심으로 기록분류체계 및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현황과 업무기능을 분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능 분류 모델 및 기록관리기준표의 도입과 역할과 구축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장현종, 

노지현(2021)은 국립대학에서 사용하는 기록물 분류체계의 운영현황을 공통 단위과제 중심으로 분석하고 분류체

계의 개선과 운영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기록관리 지능화와 관련된 연구로 장지숙, 이해영(2009)은 기 분류된 기록집합체뿐만 아니라 분류체계와 시소러

스를 분류기준으로 함께 구축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맥락정보를 이용한 자동분류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오진

관(2019)은 해외 기록시스템의 자동화, 지능화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구기록 관리 및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인택, 안대진, 이해영(2017)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장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이하 AI) 

기술 중 세 가지 ―텍스트분석, 영상인식, 음성인식―를 선정, 기록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

였다. 또한 이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선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최정렬(2018)은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학습데이터세트 구축 방안을 연구하였다. 학습데이터가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을 문제 유형과 데이터 유형별로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계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학습데이터세트 구축에 관한 참조모델을 제안하였다.

기록물 분류 업무 자동화 관련한 연구로, 김해찬솔 외(2017)는 문헌의 자동분류와 AI 학습방식이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 본 후, 기계학습 중 특히 지도학습 방식을 통한 AI 기술을 기록관리 분야에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결재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실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여 자동분류 모델을 개발하고, 

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상기 연구들 대부분은 기계학습을 이용한 전자기록물의 자동분류, 원문인식, 공개재분류 등, 기록관리 개별 

업무 단위로 AI 기술을 적용해 자동화를 꾀하고 있다. 대부분이 기록물 ‘원문’ 전체를 대상으로 태깅하거나 

정답 분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록물의 일부 메타데이터로 구성된 ‘목록’기반 자동화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특히 기록관리 업무에서 실무자들에게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들을 참조하여 

오분류된 기록물 이상치 후보를 제안하고, 기록분류 실무자가 전문(full-text) 열람 여부를 사전에 판단케 함으로

써 가능한 한 수작업을 최소화하는 업무 효율화를 꾀한다. 또한 기록분류 실무자의 업무 프로세스를 다수의 

작업자가 답습하여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규명하고 기계학습에 활용 가능한 학습데이

터를 구축하였다.

2. 기록분류 관련 업무 현황 분석

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업무 운영 절차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고유의 업무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1>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관리 절차(NAK 9:2021(v2.2))를 도식화 한 것으로, 운영 절차는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분류 자동화를 위한 사전 연구로, 총 8단계의 업무 운영 

절차 중 ‘기록물 기초데이터 관리’, ‘기록물 수집’, ‘기록물 정리⋅기술’ 단계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기록물 기초

데이터 관리’ 단계에서 생산현황 관리 및 활용과 소장기록물의 통계를 작성⋅관리한다. 기록물 생산현황은 향후 

기록물의 수집 및 이관 방침 수립, 보존량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기록물 생산량 변동 분석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 대한 통계조치로도 활용한다(국가기록원,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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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기록물 리기  업무 운  차

‘기록물 수집’ 단계에서는 기록물 수집정책을 마련하고 법적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인수하며 이관지침에 따라 

정리 및 편철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생산된 지 10년이 지난 기록들로, 

그때의 생산기관의 특성과 직무 등 생산맥락을 이해해야할 뿐 아니라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된 시점의 변천이

력 등의 맥락도 병행해서 파악해야만 한다. 이때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공동으

로 참조해야하는 기초지식들로, 본 연구의 선행연구(강윤아 외, 2021)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형이 규명되었다. 

생산기관의 실⋅국 단위의 흐름을 보여주는 ‘조사대상 하위기관 존립기간 목록’과 해당 기관의 직제 및 기능 

분석 업무의 최종 산출물인 ‘하위기관 변천내용’, ‘계열별 기능어 분류표’를 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공통지식자원’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다음 단계인 ‘기록물 정리⋅기술’에서는 편철정보를 비롯해 해당 생산기관에서 작성한 메타데이터 값이 정확하

게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소장 기록물을 분류한 후 기술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물을 분석하여 기록물을 

출처와 원본질서, 생산맥락에 따라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관된 기록물의 생산맥락은 

최소 10년 전의 정보로, 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하위기관 존립기간 목록’, ‘그룹별 

하위기관 목록’, ‘그룹별 직제령 비교표’, ‘하위기관 변천내용’, ‘계열별 기능어 분류표’ 등의 자료를 참조해야 

한다(강윤아 외, 2021). 특히 활용되는 공통 자원 중 ‘그룹별 하위기관 목록’과 ‘그룹별 직제령 비교표’의 중요도가 

비교적 높은데, 이 자료들은 이미 동일한 생산맥락을 갖는 하위기관을 그룹화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록물 분류⋅기술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 

2.2 심층면담

상기한 기록물 분류와 관련된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국가기록원 담당자와의 

기초 인터뷰1)를 진행하고 실제 CAMS 열람을 진행하였다. 기초 분석 결과, 이관 기록물에 대한 관리 과정 대부분

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참조하고 있는 자료 역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16년 이후 전자적으로 생산된(born-digital) 기록물이 대량으로 입수되고 있으나, 기록분류 

담당자가 매년 검토해야 할 기록물의 양이 너무 방대해 당해 연도 내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생산기관과 기록물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검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록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원문을 열람하거나 생산기관 전거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새로운 생산기관을 담당할 때마다 기관의 직제 및 변천 정보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반복해서 수행되고 있었

다(강윤아 외, 2021).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지능화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기록분류 실무자 및 CAMS 

 1) 2021년 4월 29일 ~ 2021년 5월 21일 국가기록원 방문(대전, 성남) 총 3회 수행, 면담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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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와 심층면담(이하 FGI: Focused Group Interview)및 업무 참관)2)을 진행하였다(국가기록원, 2021a). 기초인터

뷰 및 심층면담이 다수로 진행된 이유는 실무자의 업무 과정을 작업자가 답습하는 과정과 실제 CAMS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특이점에 대한 재확인 과정이 반복되었으며 세부업무별 담당자 역시 세분화되어 있어 

개별 면담이 필요하였다. 면담 결과, 이관된 기록물의 분류를 검증하는 과정은 먼저, 이관시 작성된 목록을 통해 

기록물에 부여된 메타데이터를 검토하여 맥락을 파악한다. 그러나 CAMS 열람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애초 기록생산

기관에서 이관 시 제출한 기록물 메타데이터 값이 부실하여 목록만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CAMS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생산기관의 BRM 정보와 실제 이관된 기록물의 편철정보가 매핑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를 수작업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기록물 분류 검증을 ‘건’별로 진행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해당 기록의 담당자가 기록분류 이후 보존기간 재평가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철’ 단위 위주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기록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참조해야 할 공통지식자원 역시 일관된 지침이 부재한 채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CAMS 내의 전거데이터는 2015년 이후 갱신되지 않아 현행화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생산기관의 변천이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법령정보사이트(https://www.law.go.kr/)나 정부조직관리

정보시스템(https://www.org.go.kr/) 등을 별도로 접속, 개별적으로 관련 지식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었다(강윤

아 외, 2021). 또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각 담당자의 고유한 작업 경험에 의존, 나름의 개별적인 

노하우로 수립되어 있었다. FGI를 통해 상기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기록물 정리‧기술 과업과 관련한 업무 프로세

스 정립과 재편철, 이상치 판별 등 3가지 업무 지원 분야에 대한 요구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업무 기능 분류/기술

면담 상 실무 담당자

면담 결과

1) 업무 로세스 정립

 - 분류/기술을 한 참고자료 입수

 - 필수 메타데이터 정의  자동 추출 방안 모색

 - 작업 매뉴얼의 기계화 

2) 재편철

 - ‘단 과제와 단 과제카드의 문제 ’을 인식 후, 보정 작업 필요

 - 보존기간  오분류의 재편철 요구

 - 건에 한 태깅 작업 진행

3) 이상치 별

 - 분류체계 오류가 있는 기록물 별  지능화 방안 필요(원문 열람 최소화)

 - 오분류인 경우 유사한 기능 추천

<표 1> 실무 담당자 심층 면담 결과

심층 면담을 통한 요구사항으로 먼저 ‘업무 프로세스 정립’ 분야에서는 분류/기술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자동 입수할 수 있는 방안과 필수 메타데이터의 정의 및 자동 추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실제 실무자의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하위계열을 신설하는 경우와, 전자기록 생산 단계 시 부여된 구조

를 인정하고 이를 CAMS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작업 중 기계화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여 매뉴얼 형태로 도출해주기를 요청하였다.

 2) 2021년 6월 21일 ~ 2021년 7월 28일 국가기록원(대전, 성남) 방문 및 온라인 회의 총 7회 수행, 면담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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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철’ 분야에서는 ‘단위과제와 단위과제카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정하는 것이 목표이며, 기록철 

단위로 물리적 관리단위를 정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존기간 재평가와 관련하여 보존기간이 

잘못 부여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오분류로 판단되는 경우 재편철을 요구하였으며, 각 건에 대한 보정결과를 태깅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치 판별’ 분야에서는 앞선 재편철 단계에서 오분류로 판단되는 사례 중 분류체계 자체 오류에 

대해서는 생산부서, 철⋅건 제목 등을 참조하여 유사한 기능을 최대한 추천해주길 요구하였다. 무엇보다도 오분류 

이상치 후보를 탐지함으로써 원문 열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하였다.

3. 이관 기록물 분류 이상치 판별 자동화

실무 담당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까지 

기록분류 담당자별로 각자 진행하던 업무 과정을 수렴하고, 기록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참조해야 하는 기초자료

들을 파악한다. 그 과정을 통해 기존에 반복적으로 수행되거나 수작업에 의존한 작업 중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을 

규명한다. 특히 기록물 분류 이상치를 판별하기 위해 건별 검수를 진행하기 전, 철 단위 검토를 먼저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철 목록 검토 사항을 승계하여 건별로 이상치 판별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 결과물을 취합하고,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오류 유형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기계학습에 활용 가능한 고품질

의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을 제안하다. 나아가 제안한 프로세스를 다수의 작업자가 수행 시 업무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한다.

3.1 분류 이상치 판별 프로세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록물 분류 검증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관된 대량의 전자기록물의 

분류 이상치 탐지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록을 생산한 기관에 대한 직제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능분류체계를 참조하고, 주요 변천 내역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통으로 활용되

는 기초 자료로는 하위조직 존립기간 리스트, 직제리스트, 기록관리기준표 등이 있다(강윤아 외, 2021). 이러한 

공통지식자원을 기반으로 이관된 기록의 철 및 건의 주요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목록화하고 검증함으로써 오분

류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 건을 선별한다. 이후 최종 오분류 여부는 이상치로 선별된 기록물에 대한 원문 및 세부 

정보를 CAMS에서 참조하여 담당자가 판단한다. 

<그림 2>의 ① 직제 분석 과정과 ② 기능 분석 과정은 본 연구의 선행연구(강윤아 외, 2021)를 통해 정립된 

과업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 자원을 구축하고 생산기관 직제분석 프로세스의 

자동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록물 관리 절차 내에서 직제분석 정보가 필요한 

단계별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공통지식자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일관되고 체계

적인 업무 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림 2>의 ③ 분류/기술 단계(붉은 박스)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기록물 철 목록 검토 및 건별 

이상치 판단으로 구성된다. 이 단계에서는 강윤아 외(2021)의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동일한 생산맥락을 갖는 

하위기관을 그룹화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인 기초 분석 데이터를 참조해야 한다. 이 산출물에서는 생산기관

의 변화 흐름과 업무 및 기능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앞선 과정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 

활용도가 높다. 이러한 공통지식자원에 기반하여 대상 철 목록을 검토하고, 단위과제명 및 기관의 존립기간 등의 

거시적 검수를 진행하며 이후 세부 기록물 건에 대한 분류 검수를 수행한다.



 이관 기록물 분류 자동화를 위한 목록 기반 이상치 판별 학습데이터 구축  49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1.043

<그림 2> 이  기록물 분류 검증 로세스 개요

<그림 3>은 상기한 ③ 기록물 분류 이상치 판별 업무의 세부 과정을 도식화 한 것으로, 이상치 판별에 필요한 

데이터의 특성과 업무 수행 난이도에 따라 자동화⋅반자동화⋅자동화 불가로 구별된다.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이상치 별 세부 로세스

3.1.1 철 목록 검토

먼저 철 목록 검토에 앞서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CAMS 원시 철 목록에 대한 정제 작업이 필요하다(<그림 

3>의 1 단계 참조). 원시 철 목록 정제를 위해 각 분석하려는 해당 생산기관별로 철 목록을 구분한 후 각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참고하여 자동으로 추출하고, 엑셀(excel)에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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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그림 3>의 1-1). 이후 분류체계명, 분류체계구분, 생산기관명, 기록물철제목, 생산년도, 종료년도, 이상치 

구분, BSID3)의 순서로 정렬한다(<그림 3>의 1-2). 해당 작업들은 간단한 코딩과 엑셀 기능으로 반⋅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림 4>는 상기한 정체 과정을 거처 작성된 철 목록 예시이다. 기존에 제공받은 필드 32개 중 중복

된 필드를 제외한 30개의 필드(노랑색 표시)와 신규 필드 8개를 추가하여 총 38개의 필드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신규로 추가한 필드는 총 8개로 분류체계와 관련한 필드 6개(하늘색), 이상치 판단을 위한 2개의 필드(주황색)

이다. 

<그림 4> 철 목록 정제 작업 시

다음 단계는 정제된 목록을 대상으로 검토 작업이다(<그림 3>의 2). 가장 먼저 분석 대상 하위기관의 존립기관 

목록과 전거데이터를 기준으로 생산년도 항목을 확인 한 후(<그림 3>의 2-1) 철 제목에 오타나 띄어쓰기의 오류가 

있는지 확인(<그림 3>의 2-2)한다. 상기한 작업들은 간단한 문자열 비교 및 파일 처리로 자동화가 가능하다. 철 

목록 검토를 마친 후 각 기관별 철 목록에 분류체계명을 구분하여 이상치 유형을 판별해야 한다(<그림 3>의 

2-3). 이때 철 목록 이상치 판별 유형의 자세한 기준은 <표 2>와 같으며, 판단 기준 난이도에 따라 자동화 가능 

여부를 구분하였다.

구분 이상치 후보 유형 기 자동화 가능 여부

X
1 생산년도 오류/종료년도 오류 조사 상 하 기  존립기  목록 ○

2 철명 오류 오타  띄어쓰기 ○

△ 1 거데이터 부족 조사 상 하 기  존립기  목록 X

<표 2> 철 목록 이상치 별 기

 3) CAMS에서 기록물이 등록되고 관리되는 번호로 관리번호는 철단위로 부여되는 총 9자리 숫자로 알파벳 2자리+숫자 7자리로 구성된다. 

BSID는 철에, DSID는 건에 각각 부여되는 12자리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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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치 판별 결과는 2가지로, 세부 철 목록을 참조하지 않아도 오분류로 판단 가능한 경우에는 X, 세부 목록 

및 원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로 표기하였다. 이상치 X 사례로는 생산년도 오류/종료년도 오류가 있으며, 

공통 활용 기초분석 자료 중 조사대상 하위기관 존립기관 목록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판별 가능하다. 철명 오류 

역시 기록물분류기준표나 기록관리기준표를 참조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 전거데이터가 부족하거

나 CAMS에 이관된 정보에 결락이 발생해 작업자가 오분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유형은 기계학습 기법 적용이 불가하다.

3.1.2 건별 이상치 단

건별 이상치 판단을 위해 먼저 철 목록 검토와 마찬가지로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원시 건 목록의 정제 작업이 

필요하다(<그림 3>의 3단계 참조). 분석하려는 해당 생산기관별로 건 목록을 구분한 후(<그림 3>의 3-1), ‘철 

목록’에서 제공하는 생산기관명, 분류체계명, 철제목, 생산년도/종료년도를 ‘건 목록’에 승계, 추가 기술한다(<그

림 3>의 3-2). 이 후 분류체계명, 생산기관명, 처리과명, 기록물철제목, 건제목, 이상치 구분, 기록물관리번호, 생산

년도, 공개여부, BSID, DSID의 순서로 정렬한다(<그림 3>의 3-3). 해당 작업들 역시 철 목록 정제와 같이 간단한 

코딩과 엑셀 기능으로 반⋅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림 5>는 정제 파일 부분이 상기한 과정을 거처 작성된 건 목록 

예시이다. 기존에 제공받은 필드 25개(노랑색)와 신규로 9개의 필드를 추가하여 총 34개의 필드로 작업을 진행하

였다. 신규로 추가한 필드는 총 9개로 철 목록에서 가져온 7개 필드(하늘색)와 이상치 판단을 위한 2개의 필드(주

황색)이다.

<그림 5> 건 목록 정제 작업 시

건별 이상치 판별 작업(<그림 3>의 4)은 앞선 철 목록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분류체계 및 철 제목 오류 사항을 

분류하고(<그림 3>의 4-1), 건 제목별 생산년도 각 기관의 생산기관 존립기간을 기준으로 항목을 확인한다(<그림 

3>의 4-2). 이 후 건별 이상치 기준(<표 3> 참고)에 따라 O/X/△를 기준에 맞게 선택하여 표기한다(<그림 3>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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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상치 후보 유형 기 자동화 가능 여부

X

1 분류체계 오류 계열별 기능어 분류표 X

2 생산년도 오류/종료년도 오류* 조사 상 하 기  존립기  목록 ○

3 철_건 생산기 명 불일치
‘생산년도 오류/종료년도 오류’인 경우 철 목록의 

생산기 명과 건 목록의 처리과명 비교
X

4 철명 오류* 오타  띄어쓰기 ○

△

1 메타데이터만으로 확인 불가
메타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건 제목만으로 해당 철과 

분류체계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X

2 메타데이터만으로 확인 불가/공통 건 제목이 단순 기재되어 있는 경우 X

3 거데이터 부족* 조사 상 하 기  존립기  목록 X

*: 철 목록 이상치 승계

<표 3> 건 별 이상치 별 기

건 별 이상치 후보 유형으로는 철 목록 검토 사항을 반영한 후 건 제목 오류를 확인하여 이상 없는 경우 O, 

오분류로 확인한 경우 X, 확인이 필요한 경우 △로 구분하였다. 이상치 X는 분류체계 오류, 생산년도 오류/종료년

도 오류, 철_건 생산기관명 불일치, 철명 오류 등의 사례가 있으며, 이상치 △는 메타데이터만으로 확인 불가, 

메타데이터 확인불가/공통, 전거데이터 부족 사례가 있다. 이상치 후보 중 CAMS 원문을 열람해서 확인해야 하거

나 애초 메타데이터 등 관련 데이터가 결락되어 판단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계학습 기법 적용 역시 불가하므로 

자동화할 수 없다. 다만 철 목록 검토 결과와 마찬가지로 생산년도 오류/종료년도 오류, 철명 오류 이상치는 자동

화가 가능한 유형이다.

3.2 분류 이상치 판별 학습데이터 구축

본 연구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관된 기록물의 분류 이상치를 자동으로 판별하기 위한 기계학습 기술 개발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이 되는 학습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3.1장에서 정의된 기록물 분류 

이상치 판별 프로세스 과정을 실제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적용, 그 결과를 학습데이터 

형태로 구축하였다.

3.2.1 학습데이터 구축 상 기록물 선별

본 연구 대상 기록물은 전자문서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관된 기록물 중 경제 

관련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 22,021건을 학습데이터 구축 기록물로 선별하였다. 경제 관련 기관을 특정한 이유는 

먼저, 실제 국가기록원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요청이 있었으며, 분류 이상치 판별을 위해 필요

한 공통지식자원인 생산기관 변천정보 및 직제 분석 자료 등의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

이다. 더불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 수량이 비교적 많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기관이라는 점도 고려되

었다.

<표 4>는 학습데이터 후보 집합을 기관 이력 및 규모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눈 것으로, 전체 22,021건 중 각 

그룹별 건수는 [1] 재정운용 예산관리 관련 그룹이 1,607건, [2] 공공혁신 관련 그룹 1,189건, [3] 세제실 관련 

그룹 15,304건, [4] 국고국 관련 그룹 3,92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3] 그룹의 경우 1만5천 건 이상의 기록이 

편중되어 있어, 실무자와의 협의를 통해 철 별 등록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 15건, 100건 미만과 

10건 이하 철은 각각 5건, 1건씩 산정하였다. 최종 학습데이터 구축 대상 기록물은 2,407철의 10,409건으로 

선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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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범 (그룹)
후보 학습데이터 구축 상

철 수 건 수 철 수 건 수

[1] 기획 산처 재정운용실, 산실, 산 리국, 기 정책국, 성과 리

본부  기획재정부 산실
170 1,607 170 1,607

[2] 기획 산처 공공 신국, 공공 신본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145 1,189 145 1,189

[3] 재정경제부 세제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1,804 15,304 1,804 3.332

[4] 재정경제부 국고국  기획재정부 국고국 288 3,921 288 3,921

총계 2,407 22,021 2,407 10,049

<표 4> 그룹별 구축 상 철/건 수

3.2.2 학습데이터 검증

고품질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작업자들의 결과를 취합,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오류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재학습시킴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그림 6>과 같이 3.1 절에서 

정립한 이관 기록물 분류 이상치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하여 다수의 작업자에게 배포하고, 실제 적용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개별 작업자의 결과물을 취합, 중간검수, 최종 검수자로 나누어 다단계 비교

함으로써 결과의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이상치 판단 결과를 실제 국가기록원 실무자에게 제시하여 

이상치 분류 정확도를 평가받고 제안한 프로세스의 유용성과 학습데이터의 일관성을 검증받았다.

<그림 6> 학습데이터 검증

본 연구에서는 중간 검수자 2명에 각각 2명의 작업자를 할당, 최종 검수자까지 총 7명의 작업자가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초기에는 작업자 모두 같은 기록물을 판별하여 결과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오류를 보정하는 

재학습 과정을 반복 수행하고 업무지침서 및 학습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을 보정해 나갔다.

3.2.3 학습데이터 구축 결과

<표 5>는 상기 과정(<그림 3> 및 <그림 6>)을 통해 연구 대상 4개 그룹의 이관 기록물의 이상치를 판별한 

결과이다. 먼저 그룹별 철 목록의 이상치 수는 전체 2,407철 중 1,971철(81.8%)이 이상치 후보로 판별 되었다. 

오분류로 확인된 경우(X)는 155철,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816철로 집계되었다. 건별 이상치 건수는 

전체 10,049건 중 7,818건(77.7%)이 분류 이상치 후보로 판별되었다. 특히, [3]그룹의 경우 다른 그룹에 비해 이상

치율이 약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건별 이상치(△)사례 2,625건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1), 43-59, 2022.254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1.043

중 2,035건이 ‘전거데이터 부족’인 사례로 파악되었다. 이는 [3]그룹인 재정경제부 세제실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대부분의 전거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이 같은 결과는 기록관리를 위한 공통지식자원

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반증하는 예이다.

구축범 (그룹)

철 수 건 수

상
이상치

(△)

이상치

(X)

이상치율

(이상치/ 상)
상

이상치

(△)

이상치

(X)

이상치율

(이상치/ 상)

[1] 170 46 15 35.8% 1,607 454 289 46.2%

[2] 145 54 6 41.3% 1,189 698 220 77.2%

[3] 1,804 1,619 97 95.1% 3,332 2,625 585 96.3%

[4] 288 97 37 46.5% 3,921 1.291 1,656 42.2%

총계 2,407
1,816 

(75.4%)

155 

(6.4%)

1,971

(81.8%)
10,049

5,068 

(50.4%)

2,750 

(27.3%)

7,818

(77.7%)

<표 5> 분석범  별 이상치 철/건수

전체 1만여 건 중 오분류로 확인된 기록물(X)은 총 2,750건(27.3%),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5,068건

(50.4%)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이관 기록물에 부여된 분류에 대해 담당자의 검수를 필요로 하는 기록물의 수량이 

78%에 달함을 의미하는 수치로, 기록분류 업무의 난이도가 그만큼 높음과 해당 업무의 효율화, 지능화 필요성을 

반증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기존에 전수조사에 대비해 오분류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X, 27%)와 분류 이상치가 

발견되지 않은 정상치(100-78=22%)는 담당자의 검수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하거나 제외함으로써 수작업을 최소

화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오류 유형 분포는 <표 6>과 같이 ‘생산년도 오류/종료년도 오류’ 2,038건 (31%), ‘철_건 생산기관명 불일치’ 

2,020건 (31%), ‘분류체계 오류’ 938건(14%), ‘전거데이터 부족’ 883건(13%), ‘메타데이터만으로 확인 불가’ 736

건 (11%), ‘철명 오류’ 1건(0%)의 순서로 나타났다. 건 목록 이상치(X) 결과에는 철 목록 검토 사항을 승계 받아 

‘생산년도 오류/종료년도 오류’, ‘전거데이터 부족’, ‘철명 오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상치(△)의 사례 기준

인 ‘전거데이터 부족’이 결과에 반영된 이유는 해당하는 기록물이 오분류로 판별되고 더불어 생산기관의 전거데

이터가 미구축 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 목록 별 승계 건 별 별

구분
1) 생산년도 오류 / 

종료년도 오류

2) 철명 오류 3) 거데이터 부족 4) 분류체계 오류 5) 철_건 생산기 명 

불일치

6) 메타데이터만으로 

확인 불가

총계 2,038 (31%) 1 (0%) 883 (13%) 938 (14%) 2,020 (31%) 736 (11%)

복계상 6,616건(총 이상치X: 2,750건)

<표 6> 건 목록 이상치(X) 결과

*  자동화 가능

특히 철 목록에서 승계받은 이상치 결과 중 ‘생산년도 오류/종료년도 오류’의 이상치가 다소 높아 업무 담당자

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원인을 파악한 결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의 경우 종결 시점이 생산년도/종료

년도 철 정보로 입력되기 때문에 온나라 문서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의 생산년도/종료년도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러한 생산시스템 정보와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으나 이관시 이를 그대로 승계해 발생한 문제로 파악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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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이상치(X) 예시는 <그림 7>과 같다. 먼저 ‘1) 생산년도 오류/종료년도 오류’는 조사대상 하위기관 

존립기관 목록을 참조해 판별되었다. 이 기록물의 생산년도, 종료년도는 2004-2004(년도)로 입력되어 있었지만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시스템과 국가기록원 전거목록을 확인 하였을 때,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의 존립기간

은 2005-2008(년도)로 나타나 오분류로 판별되었다. ‘2) 철명 오류’는 오타 및 띄어쓰기 기준으로 판별 가능하다. 

‘3) 전거데이터 부족’은 기록물생산기관변천정보시스템, 국가기록원 전거목록을 확인한 후 조사대상 하위기관 

해당 존립기관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분류체계 오류’ 사례의 경우, 이 기록물은 기존에 

‘처리과업무계획(보고)평가’로 편철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선 <표 3>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계열별 기능어 

분류표’를 기반으로 기록물의 생산기관, 처리과, 철 제목, 건 제목 등을 확인한 결과, 오분류로 판별되었으며 ‘민간

투자사업 기본계획 운용’이라는 정답 분류체계를 추천하였다. ‘5) 철_건 생산기관명 불일치’ 사례는 ‘생산년도 

오류/종료년도 오류’로 판별이 난 기록물을 대상으로 철 목록의 생산기관명과 건 목록의 처리과명을 비교하여 

이상치를 판별되었다. 마지막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록물의 경우, 제목만으로는 해당 철과 분류

체계에 적합한 내용인지 확인 할 수 없어 ‘6) 메타데이터만으로 확인 불가’의 사례로 판별하였다.

<그림 7> 이상치(X) 유형별 사례

목록만으로는 최종 판단이 불가하고 실제 기록물 원문을 열람하거나 CAMS의 상세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기록물 이상치(△)는 총 5,068건으로 자세한 분포는 <표 7>과 같다. 사례의 분포는 전거데이터 부족 4,394

건(74%), 메타데이터만으로 확인 불가 1,443건(24%), 메타데이터만으로 확인 불가/공통 123건(2%), 철명 오류 

1건(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 목록 검토 사항을 승계 받아 ‘전거데이터 부족’, ‘철명 오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철 목록 별 승계 건 별 별

구분 1) 거데이터 부족 2) 철명 오류 3) 메타데이터만으로 확인 불가
4) 메타데이터만으로 확인 불가 

/ 공통

총계 4,394 (74%) 1 (0%) 1,443 (24%) 123 (2%)

복계상 5,961건(총 이상치△: 5,068)

<표 7> 건 목록 이상치(△) 결과

*  자동화 가능

구체적인 이상치(△) 예시는 <그림 8>과 같다. ‘1) 전거데이터 부족’ 사례는 기록물생산기관변천정보시스템, 

국가기록원 전거목록을 확인한 후 조사대상 하위기관 해당 존립기관 목록에 존재 하지않아 목록만으로 최종 판단

이 불가능한 경우였고, ‘2) 철명 오류’는 오타 및 띄어쓰기 기준으로 판별되었다. ‘3) 메타데이터만으로 확인 불가’

는 ‘공무원 제안 검토’라는 건 제목으로 해당 철과 분류체계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는 사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기록물로 판별하였다. 마지막으로 ‘4) 메타데이터만으로 확인 불가/공통’에 해당하는 예시는 ‘관보

게재 의뢰’라는 건 제목으로 다양한 철 목록에 동일한 건제목이 다수 존재하여 해당 철과 분류체계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확인 할 수 없어 이상치 △로 판별하였다. 이렇듯 이상치(△) 기록들은 실제 오분류 여부 판단을 위해 

담당자가 전문을 열람하거나 CAMS 내 상세 데이터를 추가로 검토하는 작업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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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상치(△) 유형별 사례

3.3 분류 이상치 판별 자동화 방안

본 절에서는 <그림 2>와 <그림 3>에서와 같이 분류 이상치 판별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자동화가 

가능한 세부 업무를 도출, 세부적인 구현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판단 기준은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기계적으로 

학습 가능 혹은 처리 가능한 업무는 ‘자동화’로,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등 일정 부분만 자동화가 가능하고 이외는 

기록물 담당자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반자동화’로 구분하였다. 또한 기록물 담당자의 고차원적인 사고과

정을 필요로 하여 현재의 AI 기술로는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기계학습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 비효율적인 

업무는 ‘자동화 불가’로 구분하였다. 

먼저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은(<그림 3> ‘자동화’ 녹색 겹선 박스 표시)는 원시 목록을 정제하는 과정 중 철⋅건 

목록의 분석 범위별 목록 분류, 건 목록 정제 과정 중 철 목록 필드 추가 입력 과정이 있다. 이는 비교적 단순하면

서도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들은 문자열 처리를 수행하는 간단한 코딩과 엑셀에서 제공하는 

정렬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동화가 가능하다. 또한 철 목록 검토와 건별 이상치 판별 프로세스에서 생산년

도 항목을 확인하는 과정 역시 공통지식자원 중 조사대상 하위기관 존립기관 목록을 기준으로 자동 판별이 가능

하다. 마지막으로 철 목록 검토 프로세스에서 철 제목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은 기록물분류기준표나 기록관리기준

표를 참조하여 웹 크롤링 기법을 포함해 기계학습 기반 언어분석 기술 등을 적용하여 자동화가 가능하다.

반자동화가 가능한 영역(<그림 3> ‘반자동화’ 주황 음영 박스 표시)은 각 철과 건 목록의 필드를 재정렬하는 

과정이다. 분석 범위별 목록 자체는 자동으로 추출, 엑셀(excel)에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출력되나, 이후 기록물 

담당자가 이상치 판별을 위한 필드를 추가하고 재정렬하는 검수 단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자동화와 기록물 

담당자의 역할이 공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자동화에 해당한다.

한국고용정보원(2016)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에 따른 자동화의 직무 대체는 단순반복 과업 중심으로 대체될 

것이고 중요한 의사결정과 감성, 지적능력에 기초한 직무는 여전히 인간이 맡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즉, 사람의 

지각력과 사고방식, 지적능력이 필요한 업무는 자동화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상치 판별 과정 중 대체되기 어려

운 업무는 철 목록 검토 과정에서 오분류를 확인하는 영역과, 건 별 이상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분류체계 및 

철 제목과 건 제목 오류를 확인하는 영역이다. 상기한 과정은 기록물 담당자의 고차원적인 판단이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공통지식자원 외에 담당자의 배경 지식과 생산기관별 세부 이력이나 규정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하는 

등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오분류 판단은 규격화되지 않은 

추가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계학습을 적용하기 불가능한 유형이다. 그 외 <표 2>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류 이상치 유형의 판단 기준이 비교적 일반적이고 단순해 기계에 학습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림 

4>와 <그림 5>와 같이 각각 철 목록과 건 목록에 태깅된 이상치 유형을 학습데이터로 활용,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하면 된다.

4. 결 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점차 일상생활과 업무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전자기록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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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문서 처리는 기록관리 업무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반복되는 업무의 

처리를 자동화할 수 있으며, 기록물의 기술 업무에도 문서 요약 엔진 활용 및 색인어 추출 자동화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전거정보의 활용 및 기록물 분류 업무에도 자동화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록관리 

업무 변화에 맞추어 기록물 담당자는 수행해야 하는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걸맞은 역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매년 이관되는 기록물의 방대한 양에 비해 관리 과정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참조하

고 있는 자료 역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어려움이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기록물 담당자와 FGI를 수행하여 세부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심층 

면담 결과에 따라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업무 프로세스 정립, 재편철, 이상치 판별 등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록물 

분류 이상치 판별 프로세스를 정립한 후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업무 프로세

스의 정립을 통한 체계적이며 일관된 업무 수행을 도모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류 이상치 판별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자동화가 가능한 세부 업무를 도출, 자동화, 반자동화, 

자동화 불가로 구분하였다. 이후 정립된 이상치 판별 업무 프로세스를 실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구축 대상 전체 1만여 건 기록물 중 약 78%(7,818건)의 기록물이 분류 결과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별되었다. 철 목록으로 기준으로 전체 2,407철 중 1,971철, 약 82% 철에 오분류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이 포함된 것으로, 이는 애초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편철 정보가 명확히 이해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 실제 기록물 원문 전체를 열람하지 않고 주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목록만을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기존의 기록물 분류‧기술 

업무의 지능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괴리가 있는 결과로, 애초 해당 업무의 상당 

부분이 기계학습에 부적합한 난이도의 업무임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류 이상치 판별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도출된 학습데이터를 통해 입수된 

이관 기록물의 메타데이터와 기록관리기준표 등과 같은 공통지식자원만을 참조하여 분류 오류 이상치로 판별된 

유형은 기계적으로 학습 가능하며 이는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임을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필수 

메타데이터로 구성된 목록에 기반해 이상치를 판별, 원문 열람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담당자의 수작업을 최소화하

는데 일조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기록물 담당자의 개별적인 노하우와 수작업에 의존하여 진행하는 기록물 분류 업무의 지능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추후 새로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하고 

실질적 업무 경감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현재 경제 관련 주요 생산기관

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점에서 확장해 다양한 계열의 공공기관 이관 기록물을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학습데

이터 구축 프로세스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는 자동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치 후보의 세부 

유형을 분석해 학습 가능한 요소를 규명, 이에 대한 학습데이터 구축을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이관 

기록물의 분류 자동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이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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